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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비례대표 확대하자는 선관위 제안 환영한다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 방향은 비례성 보장

국회는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정치개혁 논의 본격화해야

1. 중앙선관위가 어제(2/24)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편 의견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의원 정수를 늘리더라도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하여 비례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며, 선관위의 개정 의견

을 계기로 국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치개혁 논의를 본격화할 것을 요구

한다.

2. 지난 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해야 할 국회가 지역구 의

석 증설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에서 유권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자는 제안은 긍정적이다. 현재 비례대표 의석은 

54석으로 총 의석의 18%에 불과해, 소선거구제 하에서 발생하는 득표와 의석 간의 불비례

성을 보정하는 효과가 미미하다. 선거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은 유권자의 지지가 의석으로 

제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비례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다만, 선관위가 제

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제도적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고려할 점이 

많아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3. 한편,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제안은 긍정적이지만, 현행 교섭

단체 우선 배분이 아닌 득표에 따른 배분으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 자체를 개선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또한 구, 시, 군 단위에서 정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당을 허용하는 것에 대

해서도 수긍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 정당만을 허용하는 과도한 정당설립 요건도 함께 조

정해야 한다. 생활정치 활성화에 반하고, 특히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정당의 등장을 억누르

는 정당설립 요건 완화도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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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방안 가운데,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

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여, 직능과 소수세력의 대표성 보장이라는 비례대표

제 근본 취지를 약화시키는 제도다. 당내 후보자 경선방식을 국민참여경선으로 법제화하

는 것 역시 정당의 자율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이므로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힌다. 참

여연대는 선관위의 비례대표 확대 의견에 대해 다시 한 번 공감을 표하며, 정치개혁 논의

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나 거대 정당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국회가 명심하기 바란다. 끝.


